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硏究論文

東度  망과 東京 라는 (Topos)
- 1905~1920년대  동경 학생  기록  심 로 -

우 미 *

1)

Ⅰ.

Ⅱ. 東渡  꿈, 동경 생  욕망과 입신출

주

Ⅲ. 국   체험에 나타난 동경  장소

 미  주체

Ⅳ. 맺 말: 심상지리  장소 인식  통

해 본  개  동경

< 고 헌>

<국 요약>

I. 론

조  말  해외 생 견  1881  신사 람단 부  롯 었다.

사를 통  청국  외 면 그 상국  모  일본이었다.1) 일본  향  留

學  결  당  동 시    장이 이지 신  통해 구  근

를 취  일본 심  재편 고 있  보여 다.2) 신사 람단  朝士 행

원이었다가 생  남게  , , 량  등  시작  일  식민

지 시 에 이르 지 근  국  지식인들에게 일본  지식  요람3)이자 근  

* 양  강사, 소  공(banyawoo@hanmail.net).

1) , � 구  도입  원과 개�( 사, 2001), 26쪽.

2) 이는 조  경우에만 국 지 는다. 국  “같   , 자 권에 있 면  일

이 근 에 나  일본  모범  삼는 편이 속  효과가 있다고 생각” 여 상당  일본인  

국 당  원  다. 上垣外憲一( )/ (역), �일본 과 명운동�(진 사, 1983),

57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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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험  주  장이었다. 그 가운데에  가장 심에 놓인 도시가 東京이었다.

이러  에  동경  개  이후 근 에 이르 지 국  신 사를 

는데 요  자리를 지 다. 이것이 이 에  근  국  역사  장소  

동경  주목 는 이 이다.

개항 지 일 간  는 부에  견  공식 사신인 통신사 주  

이루어 나 개항 이후에는 양국  민간인이  주축이 었다. 일본  경우 

민간인  조  진출이 자 롭게 이루어진 면 조 인  일본 진출  극히 

이었다.4) 조 에  개항 직후 근     있었  자들  주  외  사

단  일원들이었 며, 민간인  경우는 생이 부분이었다. 자  일본 견

이나 사행 에 는 근  명  는 조  말  자들  충격과 그  인

 신  균열  견   있다.5) 개  생들  리  식과 근

 명 식  공 면  주  자  입장에  후자를 라본다는 에 는 

이들 자들과 사  면이 있다.6) 그러나 1905  이후 생들  태도는 

使行團이나 개   는 변별 다. 사늑약, 사 생  증 등 

 여건  변  불어 생   식  커다란 를 맞게  

이다.7) 뿐만 니라 이 시 부  일본  통  고등 인 이 본격  양

 시작 다. 이 부  1920  지 이들  일본 체험  주   

다가 1920 에 이르면 그  격히 어든다. 일 인  일본 체험이 상

 증가  이다. 이러  이  이 에 는 1905 에  1920  

지라는 시   고, 생들  일본, 특히 동경 체험  살펴보고

3) ‘요람’이라는  “내 개인  본다면 東京  내   양  요람지인 것이다”라고 희

가 동경  회고 면  쓴 말이다. 희, ｢京雜感｣, ≪삼천리≫, 1938  10월 , 135쪽.

4) 주, ｢개항  조 부  일 ｣, � 국근 사연구�, 29(2004), 113쪽.

5) 장인 , ｢토포스  이덴티티: 개국  일 지식인  국  사 ｣, �국 논 �, 37(1998);

황 , ｢ 쿠 이칸(鹿鳴館)  자: 양  �동사만 �과 이지 일본  상 내 날리즘｣,

�상허 보�, 11(2003); 황 , ｢타자  항해들, ｢사이｣에   이 : 개항  견 과 간

 자  재 ｣, � 국사상과 �, 34(2006) 등.

6) 식  1905  8월경 처  동경  생  시작  이  개   생인 ,

린, 남  식  이러  에  변별   있다. 식, �이  그  시 (1)�( 사,

1986), 133~154쪽.

7) ,  (2001), 35~37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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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다.8) 주 스트는 이들이 남  동경 행   동경 체험 들이다.

渡日 조  생에  본격 인 연구는 주  역사 계를 심  이루어

다.9) 역사  사실과 도  원에  논  이들   통해 는 생  식

과 내면 계 지 들여다보 는 어 다. 이러  논 는 연구에 , 특히 일본 

 경험  근  작가들에  연구에  부분  담당 다.10) 동경이라

는 공간  미  이들 작가  계 속에  주  논 었다.11) 근 심이 

일  생  산 에 지 면  이들  사  체험과 근  도  공간  

계에 해 논  가 있다.12) 본 논   이러  심  연장 에  체험과 

인식  상 에 주목 다.

단, 여 에 는 실  동경 체험뿐만 니라 조 에  동경에  상상 지 

포 다. 동경  향 는 조  생들  내  욕망과 실  동경 체험  

함께 검토함 써 당  동경이라는 공간  자장  구체  살펴보  해

이다.  조  생들이  동경  향했는가에  부  풀어보고,

나 가 일본  향 면  품었  이들  희망, 움과 좌  등  살펴볼 것이다.

다  그들이 실  동경에  엇  보고, 엇  느 는가를 생들  주체 

 식과 연  지어 살펴볼 것이다. 이처럼 생  일상 체험에 스며든  

 이데  동경과  계를 고  해  본 논  동경  장소

(Topos)  미에  근 다. 장소 곧 토포스13)란 공간이나 경보다 좀  구

8) 에 면 1910  당시 생  실태를 살펴보면, 일본 생  85%가 동경에 했고,

사 생  90% 이상이었다. , ｢近代日韓文化交流史硏究: 韓國人の日本留學｣, 大阪大學 

사 논 (1998), 32~34쪽.

9) 渡日 생에 해 는 이 린  연구를 롯 여 국 근 사 연구에  독자 인 역  간주

  있  도  많  연구가 이루어 다. 여 에 는 논 에 직 인 도움   들에 

해 만 각주에  히  다.

10) 식,  (1986), 147~225쪽.

11) 노 희, ｢이상 과 동경｣, � �, 16(1991); 사노마사토, ｢이상  동경 체험 고 ｣, � 국

연구�, 7(1999).

12) 진량, ｢근  일본 생  공간 체험과 상｣, �우리말 �, 32(2004).

13) 토포스는 원래 ‘장소’를 미 는 그리스어이다. 리스토 스는 이를 ‘논  출 이 는 

공통  ’  들여 “변증  탐구에  공통  라야만 는 규  내지는 법  

일컫는 말”  사용 다. 리스토 스( )/ 재 (역), �변증 �( , 1998), 59쪽. 편 

리스토 스  자연  에  그것  “ 러싸고 있는 것과 러싸여  있는 것이 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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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이고 역동 인 개 이다. 그것   주체가 신체  감각  체험 는 장

소 인식이다.14) 이러  에  본 논  근  동 시  국  도시 공간

 동경   미  생  상  작용 계를 리 인  

구체 인 장소 체험에 여 살펴보고자 다. 조 과 동경, 동경과 생

에  이런 식  계  식민지 조 에  가  동경에  꿈과 욕망이 

실  동경에  어떻게 지속 거나 변용 는가를 보여 다. 이를 통해 이 시  

생들이 동경이라는 장소    에 어떻게 포 거나 항 는가 

는 그 사이에  갈등 는가를 구체  살펴볼  있  것이다.

II. 東渡  꿈, 동경 학생  망과 신 주

≪ 회월보≫에 실린 ｢留學  原因｣15)에 면  국가  감에  

 것이다. 생들  “ 도가 덮어 큰 집이 막 지 는,” “ 척간  

에  짝 나갈 여지가 없고 고목이 쓰러짐에 새싹이 날 가망이 없는”  상

황에  “7   병”  고  해 “3   약 ”  구 는 심   

떠난다. 여 에  ‘약 ’  곧 신 이다. 이들에게  “身家만 保維”  뿐 

니라 “故土  模範  作야 能히 十人百人  야곰 頑蒙  覺 며 迷魂  

返 ”16) 것이었다. 이에 르면 과 신  향  열망  모  에 처  

나라를 구 다는 막  임감에  롯  것이다. 그 결과   개인

고 있는, 러싸고 있는 체  경계”를 다고 보 며, 이를 통해 토포스는 포 는 

것과 포 는 것이 는 경계  이  계 짓는 것이다. 본 논 에  사용 는 토포스

 개  주  이러  에 거 고 있다. 이에  자  논 는 장인 ,  논

(1998), 6~9쪽  고  란다. 뿐만 니라 이 용어는 언어 에 는 단  장소 개 이 

니라 ‘말과 계  자리, 즉 어떤 이야 를 만들어 가는 데 쓰이는 말들  ’[양태종, ｢말

(Topos) 나 ｣, �언어  언어 �, 11(1996), 85쪽] ,  작품  사 에 는 ‘후속 스트

들  작   원천  자주 사용 는  스트에  습  이나 구 ’  는 

것 도 사용 다. 이러  , 언어   사 에  토포스  미에 해 는 , ｢

소월 시  보편 과 토포스 연구｣, � 국 연구�, 7(1999), 52~53쪽  고 다.

14) 황 , ｢경 지리지, 이 언어  장소 ｣, � 동 연구�, 51(2005), 135쪽.

15) 權寧求, ｢留學  原因｣, ≪ 회월보≫, 1908  6월 , 9쪽.

16) ｢내지 생에게｣, ≪매일신보≫, 1913  8월 21일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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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“잘 고 잘 입는 ”  “ 버리고” 떠나는 이다.17) 이 듯 이 당시 

생들  떠날 부  스스 에게 국  보강  소명 식  강 게 부여 다.

 가 도 일 개인 보다는 조  생  모임인 회  일원  자  

자신  인식 고자 다. 즉, “   일해야 는 굳 고  회”18)임  

강조 면  신 명 국가 건  임  스스 에게 다짐 고  다짐 다. 이 듯 

1900  후  일본  구국   도  인식 었다. 그러나 다  

  이 인 신  목 이 궁극 는 개인 인 입신출 주  연결

어 있  잘 보여 다.

吾人  何故  多數  時間과 高額  金錢  費用면  小, 中, 大學  敎育

 受가. 其 中에는 全  優遊度樂 를 目的 者도 有 히 大

體上 多大數 學問  職業  得 逕途이라고 爲思지니 分明히 말

쟈면 人  將來社會에 立야 衣食  資를 得랴고 今日 學問  從事다 

이니 토다. 斯言이여. 文明各國에 는 學問잇 人텨럼 比較的 高等地位

를 占有 者가 無 고  優勝劣敗 競爭場에 立 자  者ㅣ學問  專修

이니 今日 뎌 專門敎育과 如 거슨 分明히 人에게 職業  敎授이라 云여

도 關係  니지라. 此  普通敎育에 至 지 立身出世  最高 手段

이라고 思도 別數업 順序이 世上  父兄 신 이도 其 子弟에게 學  修  

에 當여  鐵道이 會社에 資本  는 것  여 學資를 給與고 

學校便  見지라도 最先 卒業生에 立身  途를 與 者 必也繁榮  得

다 니 此 分明히 我國 現今 學問界  趨勢이라. 然則 學問  目的이 果然 

此處에 在냐. 余 學問과 立身出世  間에 密接 關係가 有다   勿論 

承認지언뎡 此가 學問動機  第一位라고 思惟  못노니19)

硏究生이라는 명  논자는  “직업  입신출   단  생각

는 국민  ”를 지 고 있다. 그가 생각 에  첫 번째 목  자

신  능  십분 달시키는 데 있는 것  입신출 나 사회를 이롭게 는 

17) 태근, ｢漢城仲春再渡東京｣, ≪태극 보≫, 1907  4월 , 39~40쪽.

18) 玉口生, ｢東渡雜詩｣, ≪ 회월보≫, 1908  5월 , 43쪽.

19) 硏究生, ｢  목 ｣, ≪태극 보≫, 1908  1월 , 12~1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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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그에 는 것이어야 다. 이러  에  그는 당시 에  인식 

 고 있다. ≪태극 보≫가 동경 생  상   잡지임  감

 , 이  구체   입신출 주   편  여 는 생들

   삼  것이라고   있다.

이러  분 는 재일 조  생들만  는 니었다. 이지 신 이래 

일본에   목   마 가지 다. 이 주  ｢東京 一日  生活｣  이러  

분 가 일본 사회 에 만연해 있  보여 다. 자는  고 소풍 겸 

산  삼  우에노(上野) 공원  인 시노 즈 이 (不忍池) 주변  걷다가 건  

편 공원에  “男兒立志出鄕關 學若不成死不還”20)라는 겟쇼(月性)  싯구를 는 

소리를 듣게 다. 업  취를 다짐 는 이 노랫소리는 명  신 부  

롯  일본  입신출 주   다. 근  법 를 포고  명  

5  ‘學制被仰出書’에 는 ‘입신   재산과 자본’   강조 는 

동시에 다. 이지 신  시작  신분 사회  규 가 풀림 써 

 통  실  양  부귀  명 를 얻   있는 단  인식 었  뿐 니

라 이를 통해 국  신장에도 여   있다는 인식이 해 다.21)

다 우  요(竹內 洋)에 르면 일본  입신출 주 를 강조 는 사는 “몰락

이나 낙 에  불 과 공포  심 식”22)  강조함 써  독자들에게 

이를   있도  는 득  효과를 낳고 있다. 즉 이들  입신출 주  

사는 입신양명 후에 릴 행복  삶  주  내용  지 는다. 히  낙  

몰락  사를 통해 불 과 공포를 조장함 써 독자들에게 감  다.

조  생들  에 도 낙 식  읽   있다. 이러  에  일 양국  

입신출  담 에는 낙  는 몰락  사가 동일 게 그 에 있다. 그러

나 일본인들  미래에 있  도 있는 낙 에  불 감에 시달리는 면 조  

20) 李潤柱, ｢東京一日  生活｣, ≪태극 보≫, 1906  8월 , 46쪽. 이 시 구  생들  에  

히 견 는데, 원래  도  상 없이 주  공부를 통해 공  이루리라는 굳  다짐  

미  용 었다.

21) 竹內 洋, �立身出世主義: 近代日本のロマンと慾望�(京都: 世界思想社, 2005), 11~17쪽.

22) 당시 일본에  베스트 러 주간지  소  고 작 집 ≪ 재신지≫에 게재  명  10 부  

12 지 작  1,550편  240편 즉 체  15.5％가 입신출 에  작 이었다고 다. 竹內 

洋,  , 17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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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들  재 자신들이 이미 낙 었다는 감과 그  인  조 함에 시달린다.

≪ 회월보≫에 실린 ｢留學  原因｣에  “7    병”이라는 에

는 계 체  변 에 조 이 이미 늦었다는 낙 감이 진 게 있다. 1908

도  이러  인식  1920  에도 여 다.23) 1922  민 는 이러  낙

감  “見兎而顧犬未爲晩也 亡羊而補牢未爲遲也”24)라고 다. 토끼를 견

고 야 개를 거나 양  잃고 야 외양간  고쳐도 늦지 다고 스스 를 

고 있다. 그러나 이  에는 晩時之嘆  낙 감이 있다. 이  

낙 감  조 이라는 공간과 연 다. 그는 고향 는 조 에 러 있는 것  

‘낙 ’라고 생각  이다. “平生에 足跡이란 百 里 나가 보지 못 얏스며 

日常  交際란 직 家中之人에 不過”  우   개구리는 단 히 견 이 좁  자

가 니라 ‘낙 자’이며 ‘타락자’이다.25) 그에게 조 이라는 공간  결  공간이

며, 이를 울  있는 것  조   통해 만 가능했다. 그 결과 그는 탈출

 향  당시 합법  허용  해외 공간이었  일본에  게 다. 이처럼 

그에게  조 이라는 낙  공간  탈출 여 진 명  공간에  개인

인 삶  취  해 택  이었다.

｢동경  가면 ｣에  일본에  울 신  “ 명  ”이다. 이  자

는 신 가 어 고 목마른  조 인에게 등불과 이 어  것  신 다. 이

를 깨달  그는 “飢者가 食  得 듯 渴者가 飮  得  듯 모 忌憚업시 다맛 

目的地  向” 다. 뒤늦  깨달  인해 그  허  갈증  욱 심해지며, 그

 마  조 다. “世界  新思潮 날노 우리 게 急迫 며 吾人  生命인 新

文化 날노 우리  頭腦를 開拓 랴 도다. 暗黑에  光明  威力에  道義

 社會改造 며 우리  幸福  增進  우리 게 自覺  促 ”  이다. 조

23) 1910 에는 생들  東渡記를 견 가 어 다. 이는 1910  조 이 일본  본격 인 식

민지가 면  일본   행  주춤 게  데에  그 이 를   있다. 말 증가 

일 에 있  일본 생  는 1908 에  1909 경에는 800에  880명에 이른다. 그러나 

1910 에는 지 500에  600명  지 는 침체를 보이다가 1918 에 들어 야 

소 700명  어 게 다. 이에 해 는 자미상, ｢일본 사｣, ≪ 지 ≫, 1915  7월 ,

12~13쪽에  시 어 있다. 승, ｢1910  도일 과 생 ｣, � 사 �, 24(2003),

115~120쪽 고.

24) 민 , ｢동경  가면 ｣, ≪매일신보≫, 1922  5월 9일자.

25) 민 , ｢동경  향 면 (1)｣, ≪매일신보≫, 1922  1월 23일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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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자신  처지를  공간, 고 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자  인식함 써 

그는 낙  타락에  공포에 시달린다. 그래  그는 “墨守  구습   주

에 타 고 남이  가지를 거든 우리는 열 가지를 學 고 남이 열 가지를 

명 거든 우리는 가지를 명 여낼 극  분 심”26)  “ 명  낙 자,”

“시  낙 자”를 면 고자 다.

그러나  가고자 결심  조  청 들  마  복잡 만 다. 이 는 

“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損 孝之始也,” “非先王之法 服不敢服”이라는  가르침

 지 야 다는 생각이 편에 있  이다.27) 통 인 삶  식과 신 명  

향  그  꿈이 내면에  충돌 면  그는 자신이  타국에  공부해야 는지에 

해 거듭 자 면  그에  답   스스 를 당 고자 쓴다. 즉, 단

에 양복  입고 타국  떠나는 자신이 죄인인지 닌지를 고  는다. 그

는 이 질 에 해  단 게 ‘ 니다’라고 자답 다. 그가 통 인 삶  식  

강 게 부 면  는 것  “사람  시 를 야” 고 “시 ”를 라야 

다는 논리이다. 여 에  ‘시 ’를 른다 함  구체 인 내용  그보다 2   

  과 연  지어 생각해 볼  있다. 그  ｢동경  향 면 ｣

 자  마 가지  늙  부모  든 고국산천  고 떠나는 함, 공해

 돌   있  것인가에  움 등  인해 마 이 편  다. “ 엇

 求랴 急行車를 타고 그리 忽急히 가가 學問  어  엇  가 社會를 

爲인가 一身 一家를 인가”라는 자  통해  명분  고자 다.

그에게 답  공 는 것   남  �시 독본�이다. �時文讀本�  

생  불  심리를 달래주고 그   당 시 주는 합리 인 논리를 공

다.28) �시 독본� 가운데에  그가 읽  것  ｢공부  다｣  ｢견 내 ｣ 부

분이다.29) ｢공부  다｣는 “공부  다는 이 고나, 나가고 나가도 보겟 ,

갈스  득함 怯 지마라”  시작 는 체 4연   시다. 공부   지

만 겁 지 말고 나 갈 것이며, 모험  “  試驗”  여 고 꺼운 마

26) 민 , ｢동경  향 면 (2)｣, ≪매일신보≫, 1922  1월 24일자.

27)  .

28) , ｢동경여행  일편  이  군에게｣, ≪조 일보≫, 1920  6월 29일자.

29) 남  �시 독본�  1916 에 이 행 었다. 여 에 는 1922  신  간행본  고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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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라는 내용이다. ｢견 내 ｣는 상에  움  고 이겨내면 

쟁 나 다름없는 상에  드시 승리   있다는 훈  담고 있다. 그  

남북 쟁에  처  쟁에 임 에도 움  고 용 를 여 마침

내 승리를 거  그랜트라는 장군  이야 를 들었다. 모험  워 말고  

나 가고, 인내 는 것이 “인생 승리  결”이라는 가르침  담고 있다. 이들 

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 러주는 것  자 양  마 과 법이다. 이러  내

용  들  읽 며 그는  에  생 는 불 감  달랬다.

다  그가 새 는 것  어 니  말 이다.

가 平生에 榮貴  것  지나보지 못 얏쓰며 日常에 快樂 것  지 못

고  것  節用 며 입 것  省費 야 쓰고   일과 고   것

 敢히 疎忽히 處事  못 고 戰戰競競히   보 것  즉 子息  將

來를 爲 며 家門  幸福  굿게 고자  이며 苦를 樂  며 ●를 

興  이고 甚至於 남  ●●  厄도 많이 當 며 讒謗  怨도 많이 

當  모도 다 不顧 고 다만 流水光陰이 어 어  이 가  이 子息  

豹變  美  蛾述(術)  功  成 야 一門  榮光이 고 一身  幸福이 만  

實格이 게 를….30)

 가는 들에게 들 주는 어 니  말  이 가  과 개인  행

복   임  노골  드러낸다. 이처럼 ≪매일신보≫에 연재  ｢동경  

향 면 ｣는 �시 독본�과 이러  어 니  말  병 함 써 당  생들에

게 양 과 입신출 주 가 어떻게 연 는지를 잘 보여 다.31)

지 지 살펴본  같이 이 시  생들  東京  향  꿈에는 신 에 

 동경과 입신출 주 에  가 함께 얽 있다. 여 에  가 는 

것  ‘남에게 뒤지지 겠다’는 그들  생각이다. 춘  달  동경  이

를 “남만 못 고는 조  그만 고 일신  장  보키 難 지라” 동경  

떠나게 었노라 면  “우리  가 남만  야 겟다함  말지 니

30) 민  ｢동경  향 면 (3)｣, ≪매일신보≫, 1922  1월 25일자.

31) 양 과 입신출 주  에 해 는 소 , ｢근  인쇄 매체  양 ⋅ 양 ⋅입신출

주 ｣, �상허 보�, 18(2006)  206~210쪽  고  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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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 남만  고야 겟다는 우리  가 우지 니  며 나 가지 니

 가. 이것  現下  우리 조  청  者  공통  주 이며  각 일 것이

다”32)라고 다. 그가  시 는 ‘남’  경쟁  상이라 보다는 모

 상 는 이다. 즉, ‘남에게 뒤지지 겠다’라는 말  ‘남만큼  어야겠

다’는 미다. 여 에    국가  경계  외부에 있다. 이  달리 일

본에 는 이지 신 이후  통  입신출  욕망이 약 강식  사회  경

쟁  했고 이것  사회를 게 만드는 원동 이 어 일본  강  국가

 만드는데 여했다. 이것이 후쿠자  키 (福澤諭吉)가  권장  통해 

궁극  도   목 이다.33) 입신출  사  변에 린 낙 에  

움이 일본 국가 만들 에   작용  것이다. 그 결과  일

본이라는 체   해 국가 내부  었다. 일본에  이 행

했  략  고  , 생들이 조 에  품었  東京에  꿈  그러  략

에 포   있는 험  도 이 다.  이것  그 게 간단 게 일원  

는 없다. 이는 식민지 지식인  생 주체  식민 국  도인 동경

 상 작용 자체가 다양 고 복합 인 식  이루어지  이다. 이에 해

는 다  장에  살펴볼 것이다.

III. 제  문  체험에 타  동경  적 미  주체

1. 민 통합 공간 로  동경과 非國民 로  학생

1908  玉口生  ｢東渡雜詩｣34)에  “  어 항에  고, 도 에

32) 朴春坡, ｢玄海  西  玄海  東에(日記中)｣, ≪개벽≫, 1921  2월 , 65쪽.

33) 구마 에이지(小熊英二)에 르면 입신출 주  이  인해  자 경쟁 식이 심 에  

작용 는 는 지극히 이다. 즉, 후쿠자  키  �  권장�에 시원   일본  신

에  열  궁극  일본이라는 강  체  여, 이 부  일본이 구  

식민지가 지   략이었다는 것이다. 구마 에이지( )/ 철 (역), �일본이라는 나라?�

( 과함께, 2006), 11~31쪽.

34) 玉口生,  (1908).



東度  욕망과 東京이라는 장소(Topos) 99

 침 해 라보 지. 해군과 군  양 느라 산 자락 닷가에  내었고,

산  푸르게 이 우거 니 국     있었 ”라고 노래 고 있다.

그가 일본에 도 면  처  본 것  일본  군  울  삼림이다. 그것

 튼튼  국  상징이다. 그 는 조  울어가는 조  떠 리며 그는 

“조국  크게 우고 다시  억만 를 외쳐보리라”는 말   시를 마 리 짓는

다. 이처럼 이 시  생들  일본  건 가면  가장  일본이라는 국가

 경계를 민 게 감지 다. 군 는 이거니  삼림마 도 그 나라  국

 미 다. 이러  미  과  자연스럽게 생  식에 조 이라는 

 시키는데, 이 과  곧 이 시  생들  민족  자 식이 

는 식이 도 다.

1900  후  생들이 일상 체험  통해 동경  인식 는 식도 이  

사 다. 이 시  이들  생 공간이었  동경  이지 부에 해 국  

도  계획   공간이었다. 동경  1888 부  시행  시구개 (urban

planning) 사업에 해 근 인 도시  개조  시작했다. 그러나 본격 인 근  

도시  개조는 1919  도시계획법이 면  시작 다. 1888 부  1919

지  시구개 사업  도시 공간 자체  내  요  이라 보다는 강  

 목 ―국민국가  집권  공간  재구 ―에 해 행 었다.35)

이 시  생들이 동경 생   에는 ‘공원’이 자주 언 다. 이

지 시  동경  공원  국민국가 에 동원  요    공간  

나이다. 노 료헤이(小野良平)에 르면 일본  공원  도시계획과 국민통합이라

는  가지 목 에 해 건 었다.36) 지만 도시 계획  원에 는 히 야(日

比谷) 공원  외 고는 거  실 지 에, 사실상 이 계획  계획  원

에  고 말 다.  다른 원에  공원  식 , 람회, 승 개 식과 

같  국가  축 나 행사를 해 욱 요  장소 다. 이러  미에  공원  

일본  국민국가 에 국민  통합, 상징 통합  통해 국민  신  

통합 는 인 행 가 이루어지는 장  계획 고 편  공간이었다. 시

35) , ｢ 조 도 부  식민도시 : 경 과 도쿄  시구 개 에  연구｣, � 국 보�,

112(2003), 78~84쪽.

36) 小野良平, �公園の誕生�(京都: 吉川弘文館, 2003), 5~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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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개 사업  도시 계획  근  명 도시  계획보다는 국가  경  통합 

 국민통합  목 이 강했  상   도시계획  원에  립  공원 역시 

국민통합  목  는 장  나 다.

동경  생들에게 공원  나  식 공간이었다. 이 시  공원  략  

감   공원에  이루어진 생들  식  국    자장 속에  

이루어진 이다. 그   도인 ‘국민  ’가 공원에  어떻게 가능

 것일 ? 부가 공  공공  장소인 공원  신분 도  인해 분 었  도

시  공간  일원 시킬 뿐만 니라 동일 게 분 었  국민들 지도 나  

공간 속에  통합시킨다.37) 공원에  이루어지는 람회나 국가 인  등  행

사  장에 모인 사람들  나  국민  포 다. 그 다면  식사 후 

는 구들과 일에 공원   이 시  동경 생들  동경  공원과 어

떤 계를 맺었 ?

춘몽 원극  구들과 함께 다  사쿠사(遊淺草) 公園과 히 야(日比谷)

公園에 해 고 있다.38) 그는 공원에  보여주는 것들  “  종 도 尋常  

희가 絶無 고 無非國民  여  진 는 具”라고 단 다. 여 에  그는 

인민  고 인민과 락 면  국민  는 공원  략  히 읽

어낸다.39) 요  것  이러  타자  략  통해 그가 견 는 것  조 이라

는 민족이며 그  내면에 는 것  조 인  민족  자 식이라는 

이다. 이런 에  그는 일본  공원  거닐면  그것    자장에 포

지 고 그에 해 거리를 지 면  는  산 자  면모를 보여

다. 이 시  공원이 갖는 국민통합  략  신분과 계  에 고 있다.

즉, 신분 도에 해 분열 고 단 었  자들이 동등 게 공 는 공원  장소

를 통해 일본인이라는 국민  일원 었  것이다. 조  생이 이 부  

거리를 지   있는 것  동경에  그  체 이 계 보다는 민족에 해 구

 일 것이다. 원극이 일본  국민과 달리 공원  략에 포   없는 

37) 小野良平,  , 13쪽.

38) 송남 춘몽, ｢遊淺草公園記｣, ≪태극 보≫, 1908  7월 ; 춘몽자, ｢遊日比谷公園｣, ≪태극 보≫,

1908  7월 .

39) 이에 해 는 진량   논 (2004), 258~259쪽에  구체  분 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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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이러  입지  이에  것이다. 공원이 계  별  시키는 공

간  해 는 것  1920 에 이르러 야 견 다.40) 그러나 이 시 지도 그

것  공원  특 만 언  뿐 생들  체  민족  경계에 해 구

다. 이러    략이  힘  는 것  이들이 소 이 었

 이며 이러  상  1920  후 에  1930 에 이르러야 견 다.

일본이라는 타자  공간에  민 게 작동 는 생  민족  자 식  공원

이라는 공간에만 국 지 는다. 해 욕장에 도 그들  “국가  인민  보 함”

에 경탄 며41) 우에노 공원에  개  람회를 구경 면 도 “고향  생각 니 

거운 맘이 일어, 몇 잔  통 며  돌”린다.42) 이런 에  동경  생

들에게 민족  자  각  공간이요 계  좌  속에  조  실  가늠 게 

는 공간이다. 상 과 일평에게는 ‘ ’가 이러  자각  공  공간이다.

상  에  조  사회  자신  계를 자각 게 었노라고   있다.

나는 學校에 들어 , 멧 해 동  學問  硏鑽  始作  後 는, 朝鮮社會에 對

 關係가 몹시 緊切 고 密接  것  感 게 엿다. 그리 야 나는 學校에

 先生 게 마듸를 어 들어도, 그것이 니어 朝鮮이란 實地에 應用的 解釋

 要 게 고, 마듸만 변  울 도 곳 그것  우리 社會에 쳐보게 얏

다. 그러므  學校 漆板 헤  先生  講義 는 말  어  지내가는지  

 업시 나 자 우 니 자   계,  포를 는 것이 면 멧 

번식, 멧 時間식이엿다.…좌우간 나는 조 사회를 생각  에는, 엇이 타는

듯 고 불니는듯 야, 모리 르랴도 를  업는 엇이 生가슴에 는듯

고, 갑갑  마 과 보 는 마 이 生 는 것  感갏 게 엿다. 이것  

슨 내  性格이 이러  게 는 것이 니 , 내  그동  學校에   知

識이 이러  함임  스사  認識 엿다.43)

40) 이러   이 시  사회주  사상  향과 지어 해   있다. 구체 인 는 춘강,

｢동경 신｣, ≪조 일보≫, 1923  4월 18일자; 吼人, ｢日比谷公園｣, ≪ 평 ≫, 1928  7월  

등에    있다.

41) 白岳生, ｢海水浴  一日｣, ≪태극 보≫, 1906  9월 , 55쪽.

42) 이희철, ｢夜觀上野博覽會｣, ≪태극 보≫, 1907  5월 , 54쪽.

43) 상 , ｢졸업증 를 는 날에(일 에 )｣, ≪ 지 ≫, 1919  1월 , 7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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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가장 첨  국민  장이다. 상   업 시간에 조

과 자신  계를 깨닫고, 생  말 사이에  부단히 조  떠 린다. 여 에  

그는 일본  국민  장 속  국민이다. 이러  에  그는 새롭게 조 인

 자 식  욱 강 게 다. 일평이 조  견 는 식도 이러

다.44) 지 지 살  것  지인 일본  국민 통합 략  직감 고 이를 거리

를 고 라보는 생  경우에 해당 다. 이 거리감  생들  조  국

민 는 민족  체 는데, 이는 일본  국민  략이 그들에게 역  작

용  결과이다.

2. 기 로  동경, 심/주변  과 학생  치

지 지 생들이 국   장 가 편재 는 동경이라는 국민  공간에

 어떻게 국민  존재 는지를 살펴보 다. 편 그들  동경에  말 그  

생  에 있다. 철  생  자 를 취 면  동경  모든 것  워  자

고자 다. 이  동경  그들에게 사   는 심이 다. 여 에

는 이러  동경에  생들  태도  자 /타자에  사  양상들  살

펴보고자 다.

 이러  는 이 시  생들  ‘지 지 ’  태도에    있다. ｢日

本雜感 幷序｣45)는 늘날 일본  명  이룬 원인  그들  역사지리, 인 풍속,

, 사농공상, 해군  戰備, 사회  상태 등에  고  분  통해 

보고자 다. 이 는 이를 통해 “ 를 미루어 를 살 고, 사 에 거 여 

고증 고, 부지런히 연구 여, 우리  사업  개 고 우리  권  신장시킬 

법  생각 여, 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고 같이 행복  리”  해 이

다. 는 이것이 일본에  개략 인 소개 그 자체에 그 고 있다는 데 있다.

이러  소개   이 시  히 볼  있다. 동경 시내  명소 15군데를 

여 소개 고 있는 ｢江戶十五景｣  이에 속 다.  를 들면, 15경 가운데 

44) 장인 , ｢ 일평  ‘ 명’과 조 ｣, 연 (외), � 국 근  지식인  민족  자 �(소 ,

2004), 126~127쪽 고,

45) 姜荃, ｢日本雜感 幷序｣, ≪ 회월보≫, 1908  11월 , 43~4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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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인 우에노 공원에 해 는 사이고 다카모리(西鄕隆盛)  동상에  감 이 

심이 고 있다. 즉, “시타야구 우에노 공원에는 사이고(西鄕)  동상이 천  

 있구나, 천   자취는 지  어  있는가. 강  에는 만  르

”46)라고 면   동경, 즉 강 에  회고  감  드러내고 있다. 이 

시에는 자  사이고 다카모리에  조 인  어떠  역사 식도 

볼  없다. 단지 동경  야 다는 목 에 충실  뿐이다.

이러  동경에  지  욕구는 명에  자  계몽 지  이다. 동시

에 이에  극 인 소개는 근  명 에 뒤진 조 인  계몽시 야 다는 

생  사명감에  것이 도 다. 이처럼 생  동경 소개에는 자  각

과 타자 계몽 식이 재 어 있다.

이 인 계몽에  지  태도는 동경 는 일본과 조  사이에 존재 는 

생  에  롯 다. 귀국 여    생   이러  그  

를 잘 말해 다. 그는 “동경부  부산 지 조  루막이 처 에 근히 힘이 

드든 것이 부산  는 를 내 고 게 었었나이다”47)라고 고 있다.

동경에  부산 지 루마 를 처  힘들었다는 것  엇  미 는가?  부

산  에 부 는 를 내 고   있었다는 것   엇  미 는가? 이

러  태도  이는 일본에 는 주변인 , 조 에 들어 면 심인  여 는 그

 자 인식에  롯  것이다. 여 에  조 ⋅일본과  계에  그가 주변인 동

시에 심에 고 있    있다.

일본과 조 이라는  계  체험과 주변인 동시에 심이라는 이  는 

 사 를 낳는다. 이 시  생들   식  강 증에 가 다.

學校에 쳐  入學 여 어느 날 學校에 가난 路中에  老車夫가 靑年紳士를 

우고 이마에 슬인  이리 고 리 고. 달여 니 그 紳士난 어느 大

家  들어가고 그 老車夫난 門前에 그   準備 엿든 新聞  여들

고 熱心히 歐洲戰報  其他 社會上 千差萬別  記事를 滋味잇게 보난 貌樣 

 가난  추고 번 보게 난도다. 余  리에 갓  쏘인 感想 電

46) 이승근, ｢江戶十五景｣, ≪태극 보≫, 1907  4월 , 38~39쪽.

47) 웅, ｢모 장에게｣, ≪ 지 ≫, 1918  3월 . 75~76쪽.



104 � 신 연구� 30권 4 (2007)

氣갓  半島社會가 헤 보이난도다. ―諸君이여 우리나라에 新聞  보

난 사람이 幾人이며  볼만  眼目  가진 사람  幾人일가 惑 眼目  가진 

사람  보  실어 이 보고 眼目  갓지지 못  사람  몰라  보지 못 니 

識見上 어느 範圍 內에 난 他邦  車夫 社會에 不及 다 여도 過言이 니

다. 이에 當 야 朝鮮靑年이 엇지 면 慨歎感覺함이 업스리 .48)

에 가   자는 부, 즉 인 거꾼이 신  읽는 장면  목격 다. 이

를 본 간 그는 살같이 는 같이 조  떠 린다. 이 듯 동경  생

들에게 자신  추는 거울이다. 즉, 거울  동경  자  이상이 어 실

 자  부단   심리를 만들어낸다. 이러   사 는 타자를 통해 자

를 인식 는 식이다. 이  자신  개인이 니라 조 이라는 집단  자 이다.

여 에  인 거꾼  인 거꾼 자체가 니라 일본인이다. 자는 인 거꾼  일본인

이라는 추상  집합체  약시킴 써 신  읽는 그  행동과 조 인이라는 막연

 집합체를 동일  원에  다. 특히, 이러   사 는 타자가 자 보다 

도  우월 거나 리  강  것이라고 지각   생 다.49)

≪매일신보≫에  이  ｢동경잡신｣50)  이러   사  미망  

이 있게 보여 다.  그것  동경  는 심에  욕망  보여

다. 이 가 보 에 이 시  생  첫 번째 목  “粉骨碎身  라도 世

界 最高 文明國  最高 文明人과 同一  程度에 追及  함이니, 卽 自身 最高 

文明人이  함”이다. 이 가 동경에  공부 는 이  목   여 에 있

 것이다. 이를 해 그는 조 에 있는 “才能과 金錢  兼備  有福 靑年 諸君”

들도 “奮然히 志를 決 고 最高 學府(部)에 學 여 써 最高 人物 를 힘쓸” 것  

강권 다. 그에게 고 부는 일본  국 이다. 이 곳  나 야 고  인 이 

  있다는 것이 그  생각이다. 심  향  열망  곧 고에  욕망이 도 

다. 근  명  실  것  인식 는 동경, 명  지식  울  있는 일본  

48) 승 , ｢東渡之感想｣, ≪ 지 ≫, 1917  7월 , 14쪽.

49) 장인 ,  논 (1998), 7쪽.

50) 이 , ｢동경잡신｣, �이 집� 17(삼 당, 1962), 475~514쪽. 이  ≪매일신보≫ 1916  

9월 27일에  11월 9일 지 연재 었다. 춘원  이  쓴 2  에 이르러 야 동경  주

체 인 시  라보  시작했다고 식  지 다. 식,  (1986), 14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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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게 명  통해 자신  고  만들어   있는 매개 인 것이다.

그  목 는 동경에  공부를 통해 스스  명인이 는 것이다. 그런 그  

에 동경  풍경 가운데 우  들어 는 것  명  풍경이다. 그에게 

동경  ‘悤忙’  도시이다. 쁨  근  명과 야만  이분법  시각에  볼  

게 름과 는 명인  태도이다. 이러  에  그는 명  도시 동경에

 동경인들   생 상  특징   다. 이   드는 것이 

동경  공원 풍경이다.

夏日 黃昏이나 日曜日 其他 休日에 東京 近郊나, 市內 公員이나, 演劇場, 活動

寫眞館 等處에 가장 閑暇 게 逍遙 觀覽 는 士女를 보나니, 此는 京城에 도 

塔洞公園이나, 三淸洞, 淸凉里 等處에  可見  景況이라. 然이나 此  彼에는 

相異가 有 니, 此는 長長  時間에  일  無 고 寂寞  不禁 여 遊樂

 歲月  送  는 者요, 彼는 終日 又는 數日間 繁劇  事務에 疲困  心

身  一時  快活  消暢  恢復  함이라. 只今 公園에 散步 는 者는 

數時間前 電車나 自動車  奔走  者니, 此奔走가 有 는지라 此散步에 

快味  意義  價値가 有 거니 , 彼 淸凉里, 三淸洞  遊客들  何事  心

身이 疲困 건데 敢히 消暢  圖 나요.51)

여 에  공원  미는 근 인   일상과   속에  생 다. 즉,

 도회  생  속에  그들  축  곤  풀  해 공원  는다. 동시에 

이 곳에  식  다시 일상 속  돌 가 열심히 일   충  미

를 갖는다. 그러나, 조 에  공원과 조 인  계는 이  다르다. 조 인들에겐 

일이 없  에  ‘사 ’를 심  시간  공간  단 이 이루어지지 는

다. 그 에 조 인에게 공원  소모 인 락  장소일 뿐이다. 이처럼 동경  

공원  통해 이 는 분주  동경 명인  식과  일없는 경 인  게 름  

고 있다. 이 과 에  동경  명  공간  심 고, 경  명  

주변  난다. 여 에 는 에  살  일본 국민  공원 는 국민통합  

  장  공원에  인식   견   없다.

51) 이 ,  (1962), 48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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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  자  주변  양상   식사 후 했  구  에  느  

를  ‘지식욕과 독 열’ 부분에  극단  드러난다. 마침 구는 식사 이

었고 이 는  구  에  그를 다리게 었다. 이  이  시 이 

닿  곳  구  상과 이다. 그는 가에 힌 들  목  일일이 검

고 들  꺼내 나 나 펼쳐본다. 그리고 구가 엇 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읽

는지를 심히 살 다. 구는 공 이외에도 , 사 , 경 , 농 , 고  등 폭

 분야  들  주 게 읽고 있었다. 이를 보고 이 는 놀라움   

못 다.   자신이 뛰어나지만 자신  독 는 구에게 견  가 못 었

 이다. 그 이 를 이 는 명  족속   통에  는다.

余는 野生이요, 三,四代 文明  空氣 中에  生育  人이라 彼  細胞  血液

에는 이미 文明이 浸潤 었나니 彼  父는 新文明  生活   者요, 彼  

母도 新文明  理解  만  知識  備  者라. 彼는 胎中에  이미 文明  乳

를 吸 며, 襁褓에  文明  聲  聽 고, 家庭  談話  學校  敎育

과 朋友  交際  書籍과 雜誌  社會  空氣에  文明  知識  吸收  人이

라. 彼는 年齒는  二十四,五歲나, 其實  五十餘年 文明  敎育  受  者

요,  社會  要求가 彼  여  知識  渴求 게  것이다.52)

여 에  일본인 구는 에 걸  일본  명  속에   명인

 개종  자이다. 이에 해 자신  야생인이다. 그 결과 나이는 24,5 라 지

라도 그는 어른이고 자신  미 이다. 이에 그는 “여는 야에 사에 귀 면 

자 도  독 고 매일 여 히 리라 결심 노라” 고, 집  돌  다짐

했   늦게 지 공부를 다. 이후 잠자리에 드는 그에게 들 는 것  “주

야불식 는 공장  ” 소리이다.  나  이 가 구  에  본 것과 

부단히 돌 가는 공장  소리는 근본  나이다. 곧 명인  모습이며 명

 도시  소리인 것이다. 라  이것  명이라는 나  에  동경  

이미지를 는 구체 인 각각  요소들이다.

동경에  주변인   동경인에  모 인 태도는 조 과   

52)  , 511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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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인과 타자 계몽  태도  다. 이  ｢동경잡신｣이 자  양상  잘 

보여 다면, 후자  양상  보여주는 것  상  ｢경 소감｣이다. 이  동

경 체험   경  평가 고 단 는 이다. ‘다른 나라’라는  

명국  도시  경  면  경  후진  지만, 실  ‘다른 나

라’  도시는 동경이다.53)   동경, 사   동경

이 탕에 있다. 이러   이 를 상  다 과 같이 고 있다.

이우에 여러 가지  苦言辛句를 忌憚업시 列擧 여 내  것  내가 京城에 

對 야 슨 惡意를 가  그런 것도 니   京城 現在  狀況이 그러

함이니 京城  市民이여 이것  다만 無責任  罵倒 만 듯지 말고 一種  忠

告  생각 면 쓰는 나도 大端  榮光  생각 노라.54)

｢경 소감｣에  상  동경   경 이 루 삐 명  도시가 

 구 다. 여 에  상  경  미래상  시 는 심 주체  에  

조 인  계몽 는 태도를 취 다. 그는 경 과 동경  부단히 면  그 

이  거리를 강조 다. 지만 여 에  거리는 마 히 소멸 어야  것이라는 

에   에  살  경계  異化에  생 는 거리 는 변별 다.

지 지 몇몇 생들   통해 생들이 동경이라는 타자  공간에  

자신  사   얻고 이를 통해 경  는 조   평가 는 를 살펴보

다. 이것  국  질  변동 에 이들이 일본  계  심에 놓고, 그 심과

 를 통해 자신  체  가는 경우에 속 다. 여 에  생들  

조 과 일본  사이에  심이자 주변인 이  에  있었 며,  자 각

과 타자 계몽  이 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  살   있었다.

53) 이에  구체 인 명시는 이같이 드러난다. “내 東京에 간 後에 第一 부럽고 第一 貴엽게 생각

 것   곳에 잇는 靑年들이 自己  先輩를 가르쳐 모 先生, 모 氏라고 불  에 그 先

生이라 氏라 불니어지는 사람이 만이 잇는 것  본 일이라. 남  곳  러  靑年 後生 게 模

範 여만  사람이 其數不可勝算이어늘 지  우리 곳에는 靑年 게 先生이라 氏라 불 질 사람

이 果然 멧사람이나 는고 고 이 일  생각 면 마 이 늘 야짐  스사  닷지 못 겟

다. 모러나 京城에는 先生이 업고 先輩가 업는 것  事實인듯 다.” 小星, ｢京城小感｣, ≪청춘≫,

1917  11월 , 129쪽.

54) 小星,  .



108 � 신 연구� 30권 4 (2007)

3. 감각  생과 개별 공간 로  동경

｢동경잡신｣에 는 동경  도시 풍 에   볼  없다. 1910  

후  이 에게 동경  명  이  리 이었다. 그 에 그에게는 동경

 외부 풍경   심리  여 가 없다. 즉, 이 에 경도 써 그  시 에

는 동경  외양이 포 지 는 것이다. 이러  여  없  일본이라는 공간에 

들어 면 부  타  민족 이 고 그에 입각  시  동경  라

보  자들에게 도 마 가지  나타난다. 1920  에 이르면 동경에  

이러  에  벗어난 들  견   있다.

―처   듸듼 東京 ! 내 에게 期待함이 만  울 이 만  東京 !

知識에 주리고 文化에 목말  나  야  將次 가라침이 만  指導함이 만  

東京 ! 내가 이 야 처  를 어보는구나. 初對面  東京 ! 平安 냐 

고 나는 속살거 다.

東京停車場   거리에  나는  이리 리 러보 다.  큰 建築

物이 지어 슴  보고 놀랏다. 八九層 는 큰 집  마 처  보는 것이엇다.

寫眞 는 만히 보 지만  實地  어다 보이 는 이것이 처 이엇다.55)

이 시 에도 조  생들  여 히 동경에  憧憬에 가득  있다. 그러나 

여 에  주목  것  동경역에 내린 자가 “동경 거장   거리”에  동경

 “  이리 리 러”본다는 이다. 여 히 “큰 건축 ”과 “큰 집”에 감탄

 지만, 이러  행 를 통해 동경에  조망 거리를 보 고 있는 생  

변 를 미미 게나마 감지   있다. 이에 라 동경  명 는 민족  시 에 

매개 지 고 있는 그  모습  다. 이보다  1920   

식에  논평  東渡記  일부를 운다.

未久에 下關에 泊얏니다. 時間  忽忽 데 국 집  자 단이 즁 

집에  드러 라고 졸는다. 모데나 고 드러갓다 큰 시를 열고 보니 

55) 갑용, ｢동경에 (2)｣, ≪동명≫, 1923  5월 , 1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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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힌다. 끼 손가락 마듸만  들이다 決  그짓말 이 시다. 前부  

 것이지마 모도가 다 삼스러이 感想이 이러난이다.

가 만일 처  일본인  보고 民情視察 랴   갓트면 나  이 보

고 그 곳에  還歸 겠니다. 그러나 價 一圓 五十錢 ! 일개 생에 나

에게  不當 얏이다. 다시 車에 몸  시러 東京  라고 나니다. 到

處에 人家가 이지 이얏슴  事實上 우리보다   發達 얏다고 

이 업이다. 瀬戶內海를 고 곳 도라   未嘗不 快味도 感얏

스나 日本 (四: 인용자 삽입) 景  (一) 는 宮島에 이르러 얼마나 深幽 

景이 잇지 나  어 운  견  못고 자말  우리 金剛山  一

個 石만 가 면 日本 四景  第一位를 占지 . 探勝人도 限量업슬 것이

다. 이 다 에 其 營業이나 ( )여볼  엿니다. 車內 엇 가. 변

보다 食堂이 나 좀 불(릴)가 고 가 보니  十錢式만  주면  얼마

지 지마 飯饌 업시 이 드러간다. 飮食 고 돈  마다 授業料를 

고 日本 飮食   다 얏다.56)

이 에  자는 “끼 손가락 마듸만  들”  통해 처  일본  

체험 다. 이처럼 식 체험  통해 일본  이야   있다는 것  엇  미

는가? 이는 생들이 막강  국  나라,  명  나라인 일본이 주는 

도감 부  벗어나 자신  감각  회복 고 있다는 시이다. 감각  소생  

곧 주체  시  회복  연결 다. 이는   째 단락에  토나이카이

를 지나 미야지마(宮島)에 이르러 “우리 강산  일개 石만 가 면 일본 四

景  일 를 ”것이라는 말  통해   있다. 이처럼   일본  

자연 풍경에 해 조  것과 일 일  고, 나 가 조  풍경이 우월 다

고 말   있  도  회복  자존 식  보여 다. 이는 이 가 ｢동경에  

경 지｣에  후지산(富士山)  보고 “天女가 下界에 나 다가 닭  소리에 놀

래어 미처 마고름도 매지못 고 天上  르랴는 모양”이라고 했  것과 

다. 이러  태도는  에만 국 지 는다. 난  후   번째 동경 

 떠날  후지산  라보며 “大和族이 老幼  別이 업시 稱讚 고 자랑함

도 無理 이라고 그 니라 萬一 그 들노 야곰 萬古  名山인 金剛  絶景  

56) , ｢동경여행  일편  이  군에게｣, ≪조 일보≫, 1920  6월 29일~7월 1일자.



110 � 신 연구� 30권 4 (2007)

接見 엿스면 얼마나 붓그러워 가? 는 생각도 업지 엇다”57)라고 고 있다.

  자  마 가지  난   후지산  보며 강산  떠 린다.

1920   이러  변 는 1910  후  계  변  1919  3⋅

1운동  향에  인  것이라 볼  있다. 1910  후  일본 생들  사

상  1  계  이후 질 심  인생  고, 인 국가주  

에 며, 인격  이상생  실  추구 는 신이상주  향 래 있

었다.58) 이러  국   변  속에  그들  강자에  를 명  보

고 항 지를 약 시키는 우승열  사회진  에   벗어나게 었

다.59) 이 과 에  생들  일본  주체  시 에  라볼  있는 심리  여

 객  목  보 게 다.60) 에 는 것  일단 명과 야만  도식  

깨고 동경  라본다는 이다. 천  미국  가  해 동경  경

게 는데 이  동경  “불결  도회”라고 고 있다.61) 동경  명  도시이고 

명  불결  야만에 해 청결 다는 입 이  작용 지 는다. 그는 자

신  에 보이는  고 있다.

당시 생들  동경  체험  구체   는 ｢旅行雜感｣과 ｢東

京花信｣  들  있다. 자는 일본 군함 ‘日向’ 승 이며 후자는 벚 놀이에 

해  이다. 자  자 연이 에  “海法實地講義”를 해 실시 는 

“일본해군  신  군함 日向” 견  신청 게  이 는 실 다. “講和

條約 後 世界列强  욱 軍備擴張에 汲汲해  唯恐不及 는 狀態에 잇다. 이러  

에 軍事方面 구나 海事方面에 얼마 知識  얻어 는 것  大段히 必要 다

는”62) 생각에 이다. 견  후  소감 도 군함  특징과 해군  장 에 해 간

단히 언  뿐 이에 해 과장 게 감격 거나 이를 일본  과 연  짓지 

57) 후, ｢경 에  동경지｣, ≪ ≫, 1920  7월 , 100쪽.

58) 승, ｢1920  도일 생과 그 사상  동향｣, � 국근 사연구�, 30(2004), 125쪽.

59) 시 , ｢1910~1920  일본  출신 지식인  국   일본인식｣, � 국사 보�, 7(1999),

293~294쪽.

60) 1920   이러  분  속에  일본에  변  인식  잘 보여주는  成琯鎬  ｢나

 본 日本 울｣(≪개벽≫, 1921  6월 , 65~71쪽)이다. 당시 자가 생 신분이 니  

에 이 에 는 외 다. 이에 해 는 시 이  논 에  간단 게 분 고 있다.

61) 珊瑚城, ｢태평양 건느는 , 인천에  동경 지(9)｣, ≪동 일보≫, 1921  10월 1일자.

62) 연, ｢여행잡감｣, ≪ 지 ≫, 1920  1월 , 53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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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다. 견  목 이 뚜 했  만큼이나 일본  함  해군  보는 태도  

심이 잡  있다.

춘강  ｢東京花信｣63)  동경에 건 간 지 얼마 었   구들과 함께 

간 벚 놀이에 해 고 있다. 그들  놀이는 “진실  花에 一興, 酒에 一興,

自己自信에 又 一興” 고, “酒에 醉, 花에 醉”  놀이 다. 이처럼 놀이에 

뻑  논 것에 해 고 있지만, 에는 “櫻花가 나이다. 日人들  例年에 

比 야 今年  얼마쯤 느 다고 달  나니다”라든가 “구경이 例年부다 느

다고 달  든 日人들이 今日부 는 五月初旬 고 이러    天氣는 稀見

이라고 滿面喜色  고 或  家族, 或  朋友, 或  情男情女 三三五五 作隊 야 

구경  나 나니다”라는  통해 이들  놀이가 일본  특  놀이 체험

임  말해 고 있다.

연이나 춘강  에  일본 는 동경  는  이상 보편  가 

니다. 그들  일본  명과 에 해 뚜  주  갖고 시 거나  국

가  특   들인다. 이들에 이르면 일본 는 동경  조 과 다른 

이질 인  체험  장소 즉, 개별 인 특  공간  인식  시작 다.

그 에 이들에게 는 타 에  단  감이나 일 인 모 식이 

견 지 는다.

IV. 맺 말: 심상지리   식  통해 본  개  동경 

 강 ! 지  동경! 동양에 도이고 동양에 일 인 동경! 우리가 생각

면 그 곳에만 가면 우리  마    우리  이상  모든 것이 나를 

며 모든 것이 나를 인도 며 도   우리가 구나 다 이 곳에 있

 에는 그 게 생각 었지요.

그러나 이 곳에  상상  것보다는 그보다 몇 이나 냉 며 이

다. 그것  구나 다 번식 달  이 에 허 없이 나라 게  

말삼이외다. …그 곳  우리 경 보다 멫 이나  명  곳이지요.…

63) 춘강, ｢東京花信｣, ≪조 일보≫, 1923  4월 15일자/18일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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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 그곳일 ! 그  심 에 인생   못  별다른 연극이 생 이 

동시에 말못  희 극이  멧군데식  멧번식이 생 이지요. 이것  

엇 든지 명   있는 사실이 시다. 그 에 법 도 소용이 업스며 경

도 어느 도  어느 범 지 게 소용이 업 이다.64)

동경에만 가면 모든 이상이 실     생각과 달리 실  가  

본 동경  “냉 ” 고 “ ” 라는 내용  이다. 1920   , 이 

 동경  도시 명이 갖는 폐해에 해 인 입장  취 고 있다. 여 에는 

 개  동경이 있다. 상상 속  동경과 실에  부 힌 동경이 그 이다.

지 지 살  2장과 3장  논 에 도 이러   개  동경  볼  있다. 2장

 ‘東渡  꿈’  조 에  만들어진 동경에  상상 즉, 심상지리를 토  

다. 심상지리란 주체  동경이  극  개입 면  만들어진 개 이 니

 에 타자 일 에 없다. 이 게 볼 , 과 입신출  꿈  타자에 

해 만들어진 동경  심상지리에 근거  것이며 타자에 해 매개  욕망이다.

조  생들에게 동경  심상지리에는 일 는 자신들  욕망과 상상  담

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궁극  그것  타자  욕망이다. 이처럼 심상지리

가 만들어진 꿈이라면 장소(Topos)는 타자  부 가면  자신  존재를 인식

고 깨달 간다는 미를 지니는 삶  이다. 3장 ‘동경  장소  미  주체’

는 이런 에  생들이 보여  장소  동경 인식  살  것이다. 이들

에게 동경  미는 동경 그 자체가 니라 그들  일 인 존립 근거인 조 이

라는 장소  계 속에  만들어진다. 이런 미에  존재  장소는 

심상지리  일 인 상상과는 달리 주체  공간  상  계 속에  다.

이것  조 과 동경 는 일본이라는  개  장소에  생 는 그들  특  

에  롯 다. 일본  국민 통합 공간 속에  국민  존재 거나, 명

 공간 동경  심에 놓고 조  평가 는 그들   사  등  이러  

생들  에  인  것이다.

그러나 열등감 부  생 는 일본과 동경에   매몰  1920  

에 이르러 조  깨어지는 징조가 보임    있었다. 이는 조 과 일본에 

64) 秋谷, ｢동경게신 �ㅌㅎ� 님께｣, ≪매일신보≫, 1922  2월 15일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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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 인식이 식민지/ 식민지, 명/야만  단   틀에  조  벗어

나고 있  보여주는 징 이다.  이상, 임  등이 보여주는  같이 1930

에 들어 도 일본 憧憬  는 계속 남  있었다. 그러나 본 논 에  힌 

것처럼 미미 나마 식민 국  공간에 해 주체  언했  식민자  목

소리를 가 내는 작업  요  일이다. 이러  에  ‘감각  소생과 개체 공간

 동경’에  논 는 주변인  식민자  시 과 언 식  

히는 단  삼   있  것이다.

1920  후 과 1930 에 이르면 동경  미는  다른 원에  개

다. 염상  ｢6  후  동경에 ｣65)라든가 1930  지식인들  동경   

공간 체험 들  이를 잘 말해 다. 특히, 1930 에 이르면 경  동경과 별  

이가 없는 도시  변모 다. “경  상품이 부 동경, , 신 에  는 것

이  경 에 있는 갖 이 다 동경에  는 것이며 , 복지, 행 등 모

든 것이 동경에  는 것이니 동경이 경 과 다를 것이 엇인가”66)라는 희

 에    있듯이, 1930  소  도시  변모  동경과 맺는 계는 이

과는  다른 원에  개 다. 여 에  생 는 근  지식인들  

근  동경에 펼쳐진 소 에 노출 다. 이에 해 는 후속 논고를 약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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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약

본 논 에 는 1905 에  1920  지  동경 생들  행  

 동경 체험  통해 동경  장소  미를 살폈다. 이를 해 생들

 구체 인  체험  탕  조 과 동경, 동경과 생  계를 살

펴 장소  동경이 갖는 역동 인 미를 집  분 다. 이를 

통해 식민지 모국    자 이 르는 동경과 식민지 출신 

생 사이  포 과 항 는 동  異化뿐만 니라 이러  이분법  틀

부  벗어나 이들이 주체 인 감각  회복 는 양상 지도 함께 살   있

었다.  조  생들이 일본  향 면  품었  희망, 움과 좌

 등  통해 이들이 조 에  품었  동경에  상상 즉 동경  심상지리

를 살폈다. 이를 통해 東渡  욕망이 만들어지는 과  살펴보 다. 다

 실  생들이 일본  국민 통합 략  공간에  어떻게 국민  

존재 게 는지  동일  공간임에도 어떻게 명  철  모 자  존재

게 는지를 살펴보 다. 그러나 생들이 동경에  민족과 명만  읽

 것  니다. 이러  도식  1920  에 이르면 깨어진다. 이 시

에 이르면 생들  일본 부  도감에  벗어나 자신  감각  회

복 다. 감각  소생  곧 주체  시  회복  연결 었다. 그 에 이

들에겐 타 에  단  감이나 일 인 모 식이 견 지 

는다. 이러  일  논 를 통해 본 논  국  질  변동 에 생들

이 계  심이라고 인식했  일본-동경과  계 속에  어떻게 자신  

체  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 있었다. 특히, 식민지/ 식민지, 명/

야만  단   논리를 어 이들이 동경이라는 장소  어떻게 복합 인 

계를 맺는지를 들여다 볼  있었다.


